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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는 방사성 폐기물 반입이 불가
해당 시설 후보지 및 건립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

<보도 주요내용> 

  9.19.(화) 디지털타임스 「‘급한 불’ 방폐장, 연구시설부터 짓는다」에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다음달중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며, 경북·부산·

대전 등이 유력후보지역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임시

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서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입니다.

  아울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기 위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일체의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절대 반입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등을 주관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설계 등에 참여하며, 시설을 확보한 뒤에는 

양 부처가 관련 R&D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부지공모 등 구체적 추진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유력후보

지역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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